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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밥 복지’ 직원 건강은 물론, 직원 소통과 업무효율도 높아져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이현진 씨(30세)는 ‘아침밥 챙겨먹어라’는 엄

마의 잔소리에도 도무지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챙겨 먹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건강은 물론 다이

어트에도 아침식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출근 후 직장에서 간단히 아침식사를 하려

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자리에서 혼자 먹기도 불편해 고민이다. 

이렇게 1인가구는 물론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아침밥 챙겨 먹기가 어려운 가운데 ‘아침밥 복지’

를 통해 직원건강을 챙기는 기업이 있다. 

27일 아침시간 모바일 마케팅 전문기업인 ‘모바일이 지배하는 세상’ 사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담

소를 나누며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사 메뉴는 간단한 한식은 물론 수제 샌드위치, 스크램블 

에그, 빵, 샐러드, 야채와 과일 등 직원들의 기호에 맞춰 매일 다양하게 준비된다고 했다. 

 

아침시간 모지세 사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침식사를 하고 있다. 

 

모바일이 지배하는 세상(이하, 모지세) 김종석 대표는 “올해 2월 상수에서 마포로 사옥을 이전하

면서 직원을 위한 카페를 운영함과 동시에 전직원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직원들간 소통이 증가하면서 업무효율도 높아졌다”고 말했고 “직원들

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카페 전담직원을 채용해 아침식사 외 업무 중에도 자유롭게 커피와 

차를 주문해서 즐길 수 있도록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지세 홍은영 사원은 “무엇보다 회사에서 매일 아침을 먹으면서 그동안 달고 살던 위통이 없어

져서 좋고, 선배나 타부서 직원분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라고 말했

다. 

‘아침밥 복지’가 직원건강은 물론 업무효율 증대에 효과적임을 알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들 사이에서 시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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